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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'인공 카멜레온 피부' 

주변 환경에 따르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카멜레온. 출처 : 위키미디어  

영국 케임브리지대 앤드류 샐먼 교수 연구팀은 빛에 노출되면 

색깔이 바뀌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. 

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색

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.  이 물질은 폴리머 

껍질에 코팅된 금의 작은 입자로 만들어졌고, 

그 다음 기름 용액에서 미세 물방울로 뿌려진

다. 이 물방울들이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입자

가 서로 달라붙어 빛의 강도나 온도 변화에 따

라 물질의 색을 바꾸게 된다.  이 물질은 카멜

레온이나 오징어처럼 색소를 자유자재로 바

꾸는 동물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색깔을 바꾼

다. 카멜레온은 색소를 움직이는 수축섬유를 

가진 피부세포인 ‘크로마토포어’를 이용해 색

을 바꿀 수 있다. 크로마토포어는 피부의 색

소를 옮길 수 있는 섬유로 만들어졌다. 이를 

펼치면 피부색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. 조금

씩 수축하면서 주변 색소와 결합해 다른 색을 

나타낼 수 있고, 완전히 수축하면 세포가 투

명 상태에 가까워진다.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 크로마토포어는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지만, 수

축섬유 대신 빛으로 움직이는 나노기계로 작동한다. 연구진은 “폴리머로 코팅된 금 섬유를 통

해 크로마토포어와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”며 “물방울은 카멜레온의 피부 세포와 비슷한 기능

을 한다”고 말했다.

연구진은 물질의 온도를 섭씨 32도 이상으로 올리면 폴리머 나노입자가 물을 배출하면서 붕

괴하기 때문에 1초 안에 다량의 탄성에너지를 저장한다. 나노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촘촘한 

덩어리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. 반대로 냉각되면 금 나노입자는 물을 

흡수해 서로 떨어져 나간다.  나노입자들이 서로 뭉칠 때 생기는 형태에 따라 어떤 색깔로 보이

는지가 달라진다, 나노입자가 분리될 때 그들은 빨간색이고 그들이 함께 뭉칠 때 그들은 어두

운 파란색이다.  연구진이 개발한 재료는 단층이기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바꿀 수 있다. 그러

나 실제 카멜레온 피부처럼 완전히 역동적인 물질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노입자 물질과 모양

을 추가 층에 사용할 수 있다. 연구진은 이 물질을 이용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적의 눈에 띄지 

않도록 위장하는 기술 뿐 아니라 페이트, 화장품 등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한다. 공동저자인 숀 코미어 박사는 “이 새 물질은 나노스케일 기술을 이용해 생체모방을 하는 

데 있어 큰 발전”이라고 밝혔다.

출처 : 케임브리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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